
  

특혜 분양 대상자가 김문수 지사 후원

<앵커 멘트> 

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특혜 분양 의혹이 

더 커지고 있습니다. 

1,2차 중복 분양을 받은 업체의 대표가 지

난 5.31 지방선거 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

경기지사 후보에게 후원을 했다거나 유령

회사가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

있습니다. 

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. 

<리포트> 

경기도의 공급지침에 어긋나게 1차와 2차에 걸쳐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 

16,000여 평을 분양받은 한 벤처회삽니다. 

이 회사의 대표 양 모 씨는 지난 5.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

경기지사 후보에게 3백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

<녹취> 업체 관계자 : "김문수 후보는 잘 모르지만 진대제 후보에게 후원을 했

기 때문에 모양새를 맞추기 위해 드렸어요." 

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 측은 후원금을 받았을 당시엔 분양에 참여한 업체인지

몰랐으며 소액 단위의 후원자라 곧바로 영수증 처리를 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. 

1차 분양 때 8천여 평을 분양받은 한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의 사무실은 굳게 닫

혀 있습니다. 

<녹취> 빌딩 관계자 : "한번도 못봤는데 저 사람들, (벤처회사 입주했다고 하던

데)잘 모르겠어요. 전 한번도 못봤어요." 

회사 측은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. 

이 회사의 등기부등본, 부지를 분양받지 못할 경우 해산한다는 조항까지 있습

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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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도 경기도의 심사를 거뜬히 통과했습니다. 

심사 자료 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 

<인터뷰> 유필우(열린우리당 의원) : "이와 관련된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는

데 답이 없다. 앞으로 건교위 감사나 검찰수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."  

그러나 경기도는 기업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 키

우고 있습니다. 

KBS 뉴스 김상협입니다. 

 

[사회] 김상협 기자
입력시간 : 2006.10.19 (07:52) 

 

Copyrightⓒ2005 KBS all right reserved. mail to news webmaster

페이지 2 / 2KBS뉴스-대한민국 대표뉴스

2006-10-19http://news.kbs.co.kr/exec/print.php?id=1238077


